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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 선언
23일 9차 중앙교섭 … “교섭 결렬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”

금속노조가 2026년 중앙교섭 결

렬을 선언했다.  금속노조와 금속산
업사용자협의회는 23일 오후 충남 

케이엠피지회에서 9차 중앙교섭을 

열었다. 사용자 측이 새로운 안을 

제출하지 않자 노조는 교섭 결렬을 

선언했다.

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"초기

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

구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교섭 초기

부터 말씀드렸으나 9차 교섭에 이

르기까지 사용자 측은 해답을 못 내

놓고 있다"며 "정말 분노할 수밖에 

없다"라고 사용자 측의 무성의한 교

섭 태도를 꼬집었다. 이어 "교섭 결

렬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

는 것을 밝히면서 결렬 선언하겠다"

고 발표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

"추가 제시안은 없다. 금속산업 최

저임금 관련 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

각 지역별 항의가 크고 정년연장도 

어려운 상황이다"며 "인공지능(AI) 

역시 노조가 생각한 만큼 제시안을 

제출하지 못했다. 추가 제시안을 도

출할 시간을 달라"고 밝혔다.  

이상호 노조 충남지부장 "9차까지 

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년연장과 금속

산업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단 한 번

의 제시안도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안

타깝고 분노스럽다"며 "사용자 측에

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시안을 제

출해달라"고 요구했다.  

금속노조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

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을 결정

하고 이후 투쟁 계획을ﾠ논의할 예정
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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